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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손열음･선우예권･양인모

한국(케이) 클래식, 청와대 가을 물들인다
 - 국민 품속 청와대에서 클래식의 별들이 음악의 정수 선사, 최고 품격의 

선율과 만나는 기회 될 것 
 - 윤석열 정부의 ‘약자 친화’ 국정철학 반영, 장애인․문화누리카드 

수기 입상자․예술꿈나무․청년예술인․국민이 함께 즐기는 무대 마련
 - 2023년에는 영빈관뿐 아니라 대정원·녹지원 등 야외 공연도 개최  

  피아노 연주자 김선욱·손열음·선우예권, 바이올린 연주자 양인모의 선율이 

청와대의 가을을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케이) 

클래식 스타들이 국민 품속 청와대 영빈관에서 펼치는 특별한 무대이다.

  ‘청와대 한국(케이) 클래식 향연’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 친화(프렌들리)’ 

국정철학을 반영한다.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수기 입상자, 

청년예술인 등을 우선 초대해 세계 최고 기량 음악가의 무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한다. 일반 관객들은 사전 관람 신청을 

통해 오색단풍으로 물든 청와대의 수려한 가을 풍광과 한국(케이) 클래식의 

정수를 함께 누릴 수 있다. 

 11월 1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4차례 공연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와 함께 11월 1일(화)부터 11일(금)

까지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케이(K) 클래식’ 음악회를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청와대 영빈관은 과거 외교행사 시 각국 대통령, 총리 등 국빈



들의 만찬과 공연이 펼쳐지던 장소로,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내년에는 영빈관뿐만 아니라 

대정원․녹지원 등 야외에서도 공연을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11월 1일(화) 오후 3시, 피아노 연주자 김선욱 독주회

슈베르트 ‘네 개의 즉흥곡’과 리스트 소나타 나(B)단조. 김선욱은 2006년 

‘리즈 콩쿠르’ 최연소 우승 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 음반 

발매 등 세계적 명성의 피아노 연주자

  11월 4일(금) 오후 3시,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차이콥스키 ‘사계’ 중 ‘10월’,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선우예권은 한국인 최초로 2017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등 연주.

  11월 7일(월) 오후 7시, 바이올린 연주자 양인모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301,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 작품’(피아노 박상욱). 양인모는 올해 5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올린 경연대회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 국립심포니 

11월 4일과 동일 프로그램.

  11월 11일(금) 오후 7시, 피아노 연주자 손열음 독주회

카푸스틴 변주곡 작품(Op.)41, 히르츠 ‘오즈의 마법사 환상곡’ 등.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 2018년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

 

  이번 공연 실황은 영상으로도 제작한다. 공연 영상 일부는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 사업 ‘삭 온 스크린(Sac on Screen)’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전용 

상영회를 통한 국내외 배포를 목표하고 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한국(케이) 클래식의 시대다. 한국 젊은 음악가들이 

이뤄낸 성취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클래식은 오늘날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정수”라며, “청와대의 가을 

풍광이 아주 매혹적이다. 청와대의 가을과 함께 최고의 클래식 공연을 

즐기며 멋진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관객 관람 신청은 10월 26일(수) 오전부터 27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회 50명씩 

모두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하며 1인당 1회 공연만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인터파크 고객센터 154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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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연일별 프로그램 및 연주자 소개

□ 공연 일정(안)
일시 장소 출연진 프로그램

11. 1.(화)
15:00~16:00

청와대 

영빈관

2층

김선욱 (피아노)
- 슈베르트 ‘네 개의 즉흥곡’ D899

- 리스트 소나타 B단조 S178

11. 4.(금)
15:00~16:00

선우예권 (피아노)
- 글린카 ‘종달새’

- 차이콥스키 ‘사계’ 중 10월

-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슈만 ‘헌정’, 민요 ‘경복궁 타령’ 등

11. 7.(월)
19:00~20:00

양인모 (바이올린)
(피아노 박상욱)

-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301

-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작품’ Op.81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11월 4일 동일 프로그램

11. 11.(금)
19:00~20:00

손열음 (피아노)

- 카푸스틴 변주곡 Op.41

- 케이지 ‘장난감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 슈만 판타지 Op.17

- 히르츠 ‘오즈의 마법사 환상곡’

□ 연주자 소개
사진 성명 주요이력 (비고)

김선욱

(‘88生)

피아노

- 런던필, 런던심포니 등 협연, BBC프롬스 참여

- 2005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우승, 2006 리즈 콩쿠르 최연소 우승

- 한예종 음악원 졸업,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과 석사

선우예권

(‘89生)

피아노

- 데카 레이블 음반 발매

- 2017 밴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 예원학교, 서울예고, 미국 커티스 음악원

양인모

(‘95生)

바이올린

- 프랑스 국립교향악단, 루체른 심포니, 취리히필 등 협연

- 2022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 2015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 한예종 음악원·뉴잉글랜드 음악원 졸업, 독일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재학중

손열음

(‘86生)

피아노

-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

- 2009 밴 클라이번 콩쿠르 준우승, 2011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

- 한예종 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졸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1985년 창단,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 지정

- 연간 100여회 연주 및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한 저변 확장

- 국내 오케스트라 최초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데카, 2017) 발매, 
미국 브루크너 협회 ‘올해의 음반상’ 수상



붙임 2  청와대 영빈관 사진

<영빈관 외관>

<영빈관 2층홀>

사진 제공: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